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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에 예시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 

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,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. 이 선물들은 견진때에 강화된다.  우리가 

재속프란치스칸으로 서약을 할 때에, 세례때의 약속이  더욱 더 굳건해진다. 성령의 선물 (지혜, 통찰, 의견, 

용기, 지식, 공경, 하느님의 경외 )로 인해, 우리는 성령의 열매 (사랑, 기쁨, 평화, 인내, 호의, 선의, 성실, 

오래 참음, 온유, 겸손, 절제) 를 보여줄 수 있다. 회칙을 살아감으로써,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

것에서 이 열매를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.  

우리 회칙은 

⚫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도록 성령이 원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. 

⚫ 하느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지를 말해준다. 

⚫ 회칙과 회헌에 대한 충실함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도와준다. (세례를 통해서 소명을 

받은대로) 
 

 회칙에 담겨있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시오. 

첫째로 - 회칙 4조, 14조, 19조는 우리에게 성령의 활동에 열려있으라고 요청한다. 그런 다음: 

사랑: 회칙 5조, 13조, 18조 
+ 서로안에서 살아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“지극히 높으신 분의 표지”를 지닌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도록 

요청을 받는다. 

기쁨: 회칙 13조와 19조 
+ 공동체 의식이 우리를 기쁘게 하며 “어떤 처지에서든지 완전한 기쁨의 선포자….” 가 되라고 상기시켜 

준다. 

 평화: 회칙 17조와 19조 
+우리는 “평화의 전달자” 이고 “평화를 건설”해야 함을 상기시켜 준다. 

인내: 회칙 7조와 10조 
+우리는 아버지의 손에 우리를 맡기면서 매일 회개 (메타노이아)를 추구한다. 

호의(친절): 회칙 13조와 14조 
+“온유하고 예의바른 정신”으로 우리는 “모든 사람을 주님의 선물이자 그리스도의 모상”으로 받아들인다. 

선의 : 회칙 13조와 14조 
+ ”재속프란치스칸은 선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, 세상을 더욱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것으로 건설하도록 

불림을 받았다…” 

오래 참음: 회칙 10조와 19조 
+ 우리는 “곤란과 박해 중에도,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,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”를 

따른다.  

온유: 회칙 9조와 11조 
+ 우리는 “참된 행복의 정신”으로 산다. 

믿음 (성실): 회칙 4조, 5조, 10조, 14조 
+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: “그리스도는 성부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로서 

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며, 우리가 성령을 통해 도달하는 진리이며, 삶의 충만함을 주려고 온 생명이시다.”  

겸손 회칙 11조  
+ 우리는 “소유욕과 지배욕 및 그러한 모든 경향에서 마음을 깨끗이 한다.” 



절제: 회칙 11조와 12조 
+ 우리는 “자유롭게 하느님과 형제들을 사랑”하는데 있어서 “자유로워지기 위해 마음을 깨끗이 한다.” 

토론이나 저널에 답을 쓰기 위한 질문들: 

+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, 어떤 성령의 열매가 분명하게 드러나는가? 보기를 들어 보아라. 
+ 우리의 회칙이 성령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 주는가? 
+ 어떤 성령의 열매를 더 배양하고 싶은가? 왜 그런가? 
+ 어떤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기가 어려운가?  왜 그런지를 꼭집어어 말할 수 있느가? 

 


